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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내에서 북쪽으로 비포장된 도로를 따라 차로 15분가량을 달리니 언

덕 위에 3층 기숙사가 눈 앞에 아담하다. 

여기가 대구시 북구 검단동의 대지 67,900평 위에 총건평 20,100으로 웅대

한 꿈을 안고 자리잡은 한일합섬 대구공장이다. 아직도 증설의 일손이 바쁜 

인상을 받으며 공장내부로 들어서니 다른 면방에서는 보기드문 깨끗한 작업

환경이 인상적이었다. 

 

국내유일의 A/A 및 A/C사 생산 

“부드런계”이라는 별칭아래 생산되는 A/A사는 35,856추를 돌리고, A/C사가 

31,563추로써 모두 67, 392추가 가동중이다. 편성용 및 제직용으로 생산되고 

있는 A/A사는 그 원료를 2˝×2~2.5den를 써서 면방시스템으로 방적함으로써 

종래에 소모방시스템으로만 생산하던 사에 비해 균제도(evenness)와 강력이 

양호해서 수요자에게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한다. 총생산량의 60%가 직수출



이며 로칼분을 합산하면 80%정도를 수출하는 셈인데 로칼분을 합산하면 

80%정도를 수출하는 셈인데 주요 수출지역으로는 서독, 홍콩, 중동지역을 꼽

는다고 한다. 

혼방율이 65A/35C 및 35A/65C로 방출하고 있는 A/C사는 그 특징이 신축

성과 촉감의 양호 및 보온성으로서 주로 편성용 30’s와 38’s를 생산하고 있는

데 그 중 10,000추는 언제라도 코마사를 뽑을 수 있다고 한다. 

 

부단한 증설 

현재 가동중인 방적일과 및 이과에 이어 방적삼과의 증설이 거의 완성단

계에 있어 11월말이면 A/C 23,328추, A/A 11,664추가 가동될 예정아래 메이커 

측에서 파견된 10여명의 외국인 기술자와 한일합섬 기술진과 전종업원의 자

부심은 대단하다. 혼타면기와 소면기는 Trutzschler기로서 Aerofeed(chute)시스

템을 사용하여 두 공정을 연속화시킴으로써 품질향상, 인원절감 및 생산성 

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고속소면기의 도퍼 r.p.m.은 30에 달하리라 한다. 

정소면기의 Rieter, 연조기와 조방기의 Zinzer, Karl Mayer의 자동권사기 등을  

채용하여 설치함으로써 대형화, 자동화, 고속화의 선두를 달리게 되리라 그 

기대가 자못 크다. 

끊임없이 증설을 거듭하고 있는 동공장은 내년에도 방적사과의 증설 계획

이 이미 완료되어 50, 112추가 내년 9월경에 가동될 예정이라니 그 성장이 

새삼 놀랍기만 하다. 

 

신제품 개발과 최신설비 

품질향상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제품의 개발에도 심혈을 

기울여 온 동공장에서는 양모와 견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제직용 및 



편성용 A/P사(50A/50P, 55A/55P)의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생산제품의 다양화에 

노력하고 있다. A/P사가 생산되게 되면 여자용 슬랙스와 양장지용으로 호평

을 받으리라고 말한다. 염착성이 양호하고 색상이 선명하고 흡습성이 좋으며 

제조원가의 절감이 기대되는 A/R사(50A/50R)의 개발은 그 시험방출이 완료

단계에 있어서 A/R사를 사용한 학생복, 사무복 및 캐쥬얼복용으로 각광을 받

게 되리라 한다. 

 

 

최신식 자동권사기 

 

최신설비로는 권사기의 전부가 자동권사기로서 매듭형도 Fisherman형과 

Weaver형으로 교환이 가능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. 콘의 각도

도 3°30΄과 9°15΄으로 제직 및 편성에 각각 맞도록 권사를 할 수 있다고 

한다. 그뿐 아니라 연사기로는 독일 Falkman이 개발하고 일본 Murata가 제작

한 Two-for-One 연사기를 채용하므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매듭수를 줄임으로

써 양호한 사의 생산에 노력하고 있었다. 그 밖에 Autopacker를 설치하여 치

이즈의 중량관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으며 Black Light Room의 설비는 최신

형이어서 혼방사를 캐리어 위에서 체크하여 제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해 주

는 등 다수의 최신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이 공장의 자랑이라고 허휘웅 



방적과장은 말하고 있다. 

 

 

품질관리 서클활동의 교육광경 

 

활발한 품질관리활동 

현장에 들어가니 제일 먼저 “품질향상” 이라는 표어가 눈길을 끌었다. 

동공장은 1975년 12월에 품질관리에 대한 자체교육이 시작되고 서클이 발

족한 이래 “징검다리” “깔끔이”등 142개의 서클이 [공장 새마을 서클]로서 활

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1976년 6월 26일 열렸던 한일합섬 전사 서클발표회에

서는 대구공장의 “검사조”가 [비닐포장 작업방법에 의한 원가절감]을 발표함

으로써 원가절감부문에서 금상을 획득한 것을 비롯하여 [Auto winder 중계파

이프 개조에 의한 사층감소]로 “동그라미조”가 연구상을 타는 등 1800명의 

전종업원이 품질관리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. 이와 같이 공장 새마을 서클

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실로는 연간 약 2억원의 경비절감이 예상될 뿐 아니

라 간접효과로는 인화단결, 자주성, 자발성, 명랑한 직장분위기와 공부하는 

풍토가 조성되었다고 한다. 

전종업원이  서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며 2개월의 기

본교육을 이수해야 할 뿐 아니라 서클리더는 4개월의 교육을 더 받음으로써 



서클을 지휘통솔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고 한다. 또한 40개의 시범 서클

을 선정하여 그들의 활동결과를 언제라도 발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

있다고 덧붙였다. 

 

복지후생시설 

1,500명의 여종업원을 수용할 수용할 수 있는 3개동의 기숙사가 있으며 여

기에는 목욕탕, 도서실, 아이롱실, 및 과외활동으로서 꽃꽂이, 서예, 자수, 재

봉을 배울 수 있는 생활관이 있으며 오락시설로는 탁구, 배드민턴, 올갠, 피

아노 및 음악감상실이 있으며 T.V도 동마다 1대씩 있어서 일과후의 휴식에

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한다. 또한 공장내에는 종업원 전용매점이 있

어 모든 일용품을 생산자로부터 직접공급하므로 시중보다 2할정도가 싸다고 

했다. 5대의 통근버스가 있어 시내에서의 출퇴근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

운동시설로는 축구장, 배구장, 정구장 등이 있어 종업원들이 심사단련에 힘

쓰고 있을 뿐 아니라 봄, 가을로 운동회를 여러 전종업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

등산, 낚시, 바둑 등의 그룹활동도 활발하다고 한다. 

1974년 6월 25일 30,000추를 가동하여 면방에 첫 출범한 한일합섬 대구공

장은 [근면·자조·협동으로 수출목표 달성하여 힘찬 발전 계속하자]라는 기

치아래 노사가 일심단결하여 오늘도 힘찬 전진에 몸과 마음을 쏟고 있다. 


